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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0년 8월 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서기관 김상돈(2232) / 제공일: 8월 4일(총 3매)

농식품부,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지속 추진

[매일경제 8.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□ 집중호우 기간에도 평창군 등 고랭지배추 주요 산지의 출하

작업은 계속되어 올해 고랭지배추 가격은 평년대비 높은 수준

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* 도매가격 : (6월) 2,472원/포기(평년비 49%↑), (7월) 3,474(47%↑), (8월1~4일) 3,994(29%↑)

○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6.5% 감소한 4,704ha
수준이고, 현재까지 작황은 평년수준으로 생산량은 평년
대비 7% 감소한 36.5만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
□ 농식품부는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 변동성이 큰 고랭지

배추의 산지 작황 점검을 강화하면서, 영양제 등을 계약재배

농가에 할인 공급하고, 방제 관련 지도를 강화하여 농가의

안정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배추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정부 비축 물량 5천톤과

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 2.6천톤(8월 1.1천톤, 9월 1.5천톤)을

탄력적으로 방출하여 가격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.

□ 8월 4일자 매일경제 A23면 <역대급 폭우에···배추·부추값 2배

넘게 폭등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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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보도내용

□ 배추 가격 상승은 다가오는 늦가을 김장 물가에까지 영향을

줄 수 있음

○ 예년보다 배추 출하량이 줄어든데다 장마로 인한 병해 확대

까지 겹치면 금배추가 될 수 있다는 전망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장마, 고온에 따른

작황 변동성이 큰 고랭지배추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

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□ 집중호우 기간에도 평창군 등 고랭지배추 주요 산지의

출하작업은 계속되어 올해 고랭지배추 가격은 평년대비

높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.

* 도매가격 : (6월) 2,472원/포기(평년비 49%↑), (7월) 3,474(47%↑), (8월1~4일) 3,994(29%↑)

○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6.5% 감소한 4,704ha

수준이고 , 현재까지 작황은 평년수준으로 생산량은 평년

대비 7% 감소한 36.5만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.

○ 또한, 가을 김장에는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배추가 아니라

11월~12월에 출하되는 가을배추가 사용되는데, 농촌경제연구원

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평년대비

4% 증가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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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농식품부는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 변동성이 큰 고랭지

배추의 산지 작황 점검을 강화하면서, 영양제 등을 계약재배

농가에 할인 공급하고, 방제 관련 지도를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

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배추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정부 비축 물량 5천톤과

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 2.6천톤(8월 1.1천톤, 9월 1.5천톤)을 탄력적

으로 방출하여 가격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.


